
경영지원본부 여직원 회식자리다. 20여명 남짓 모였다. 임신한 직원을 뺀 나머지가 다 모인 듯 했다. 인재
경영팀 팀장님이 주선해서 모인 이 자리는 입사이래 처음이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방만경영 퇴치선언으로 
인한 인력 감소에 대한 압박, 이에 반박하며 대응하는 노조에 대한 요구 등으로 여러 곳에서 두드려 맞고 
있는 인재경영 팀장님의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니다. 공유하고 해소할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추
측이다. 공공기관 여직원들 대다수가 그러하듯 술자리가 오래되는 걸 그리 바라지는 않았지만 처음 모인 
여직원만의 자리이기에 수다를 해도 해도 끝이 없었다. 업무강도가 크지도 않고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의 사람이 모인만큼 온순하고 착해 빠진 사람들의 대화는 지루하리만큼 착했지만. 오랜만의 이런 모임
이라 수다를 한참 한 뒤에는 좀 시원했다고 할까. 자리를 돌며 친분을 쌓아가던 권팀장님이 우리 자리로 
왔다. 다른 팀장님들 칭찬이다. 물론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20대도 아니고 무작정 사람을 저
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아니 진심일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사회생활 하는
데 적당한 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리 뭐 나쁘지 않지 생각하고 말았다. 몇 안되는 여자 팀장님 중에 
한 명이다. 게다가 기관의 중요한 팀 중에 하나인 인재경영팀을 꿰차고 있는만큼 실력이 있어보인다. 내가 
본 권팀장은 다부지고 바지런해 보이는 스타일이다. 기관내 여직원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술자리도 자주 
참여하고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으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일을 보러가는 장
면도 목격할 수 있었다. 닮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실상을 모르지만 인정받을 부분이 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 보직자 비율은 사실 적다.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평가받기에는 사회적 관념의 잔재가 많다. 바뀌고는 있지만 오히려 여성 보직자 비율을 의무적으
로 늘이겠다는 듯한 표현으로 반사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성 보직자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들
은 하나같이 그 자리를 맡기에 실력이 있다. 공공기관이 이정도인데 사기업은 안봐도 알 것 같다. 안친한 
사람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인 연예인과 드라마, 간혹가다 결혼한 사람들의 신혼생활을 좀 들었다. 정보나 
흥미를 끌만한 새로운 주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자리가 가끔 마련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나
이 들었나보다. 소소한 모임도 받아들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 보니…. 인생살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
며 되돌아본다. 




